
금호산업, 경영 정상화에 한걸음
채권단, 유상증자․출자전환․자금지원 결정 … 계열분리 가속화

금호산업 채권단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.

금호산업 채권단은 대주주 유상증자, 채권단 출자전환, 대규모 자금지원 등 3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금

호산업의 자금난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기로 결정했다.

2010년 금호산업의 감자로 보유주식을 대부분 상실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유상증자 참여를 모

색하고 있으며, 박삼구 회장이 개인자금을 투입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채권단은 출자전환과 2000-3000억원의

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.

채권단의 출자전환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이 2000%를 넘는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

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금호산업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1월 임금 및 협력기업 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며, 자본잠식이 심

각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.

금호산업의 자본금은 2011년 9월 말 5573억원이었으나 2011년 결산 결과 1000억원 가량을 남겨놓고 잠식돼

이대로 가면 완전 자본잠식에 이르게 될 위기에 처했다.

채권단 관계자는 “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는 대주주, 채권단, 재무적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조금씩 양보해

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”고 밝혔다.

3자 합의로 금호산업 정상화가 추진되면 금호그룹의 계열 분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,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(7.72%)을 매각

한다는 방침이다.

계열분리가 완료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, 아시아나항공, 금호타이어 등이 속한 박삼구회장의 금

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, 금호폴리켐, 금호미쓰이화학 등이 속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

나누어지게 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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